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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3월 30일 금요 성령 집회 기도 시간에 간

절히 선생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제 입에서 갑

자기 “내가 죄 없다고 하는데 누가 선생 보고 죄 있

다고 하느냐.”하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 계속 

받아 적었습니다.]

*성자 주님 말씀*

내가 죄 없다고 하는데 

누가 선생 보고 죄 있다고 하느냐.

선생은 죄가 없어서 나랑 딱 달라붙어 있다.

선생에게 죄 있다고 말하는 자들은 

죄의 담이 너무 높고 두꺼워 

나랑은 너무나도 멀고도 멀구나.

내가 죄 없다고 하는데 

자꾸 누가 선생 죄 있다고 하느냐.

죄 있는 자들아. 

죄가 너무 많아서 사방이 다 죄로 보이느냐.

내가 보낸 자마저 죄인으로 보이느냐.

선생도 죄 없고 부흥강사도 죄 없어.

선생도, 부흥강사도 내가 관리하고 

내가 책임져야 할 신부들이지, 

그들은 나에게 속한 자이니까!

너희 중에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 

내 눈에는 그들의 의밖에는 보이질 않는구나!

의의 값이 너무 높고 높아서 셀 수도 없느니라.

그 의를 보기만 하는 것도 

인생 평생 봐도 다 못 볼 정도이다.

내가 사랑해서 세운 자, 

내가 좋아해서 세운 자, 

내 맘에 들어서 세운 자,

나를 사랑해서 세운 자,

사랑해 다오.

제발 사랑해 다오.

나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해 다오.

사랑할 자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사랑의 축복 부어 주리라.

휴거는 사랑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축복은 보낸 자를 

믿어 주고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내가 빌어 준 축복이니라.

내가 부어 준 축복 받아라.

섭리사 신부들아.

선생을 완전히 사랑하여라.

선생을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법칙이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수준대로 역사하신다.

육이니 육으로 보냈으니 감사하지 않느냐.

육의 세상에 영만 보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 내가 보낸 자, 

감사 감격으로 받아들여라.

온전히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받아들여라.

선생을 티끌만한 의심이라도 품고 있는 

섭리사에 있는 자들아, 

내가 너희들의 행실의 기록책을 들춰 보리라.

내가 보기에도 걸리는 것 하나 없는 자가 

좁은 문으로 들어와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느니라.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장사지내라.

그러한 자는 살게 되리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려라.

그러면 부활되고 휴거되어 

그날에 감격으로 올라가리라.

나는 온다.

내가 보낸 자를 사랑함으로 영이 변화된 자! 

그 영을 내 신부로 취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원하는지 아느냐.

단 한 명의 신부도 

잃고 싶지 않은 나의 마음을 아느냐.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목이 메는구나.

나에게는 귀하지 않은 생명이 



단 한 명도 없구나.

신부가 된 너희들은 나에게는 오죽하겠느냐.

그러니 신부된 자 구시대로 돌아가면 

내 심정이, 내 마음이 어떻겠느냐 

사랑은 끝까지 동행이다.

사랑은 끝까지다.

사랑의 완성은 끝까지다.


